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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미군 장교, 고대 학군단 교육

미 제5연대 전투단 협회-

소년촌 성금전달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527 정보대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10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특별  취재

한탄강 합동 FTX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김정은

KATUSA of the Year

지난 10월 22일 Yongsan, South Post에

위치한 Dragon Hill Lodge에서는 미 8군 전

체에서 선정된 NCO/Soldier/KATUSA of the

Year에 대한 축하 오찬이 열렸다. 이 자리

에는 미 8군 보드에서 우승하여 올해의 카

투사로 선정된 미 2사단 제 2공병대대 Bravo

중대의 한지형 병장이 주목을 끌었다.

 한지형 병장은 대대 보드와 사단 보드

등을 거쳐 미 8군 보드에서 카투사들과 당

당히 겨뤄 우승하면서 올해의 카투사로 선

정되었다. 지난 6월 대대 보드를 시작으로

여단, 사단 보드를 거쳐 미 8군 보드에서 우

승한 한지형 병장은 "카투사들이 보드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드에 나가기 전과 나가고 나서

의 생활에 있어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

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카투사들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공부한다고들 하는데, 미군들의

규정 등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군 생활

하기에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미 2사단 제 2공병대대 Bravo

중대의 선임병장인 전인현 병장은 한

지형 병장에 대해 "항상 성실하게 생활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

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많이 보

여주었습니다. 다른 카투사들과의 관

계도 좋고, 미군들과의 관계도 좋아 올

해의 카투사로서 손색없는 것 같습니

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지형 병장은 "

보드에 참가한 미군들은 보드 공부를

하면서 미군 규정만 외우면 되는데, 카

투사들은 영어까지 외워야 하는 게 힘

들었습니다. 또 동기들이나 선임병 등

서로 알고 있던 카투사들과 겨뤄야 한

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며 보드에서

어려웠던 점을 밝혔다.

 이 날의 행사에는 한미 연합사령

관인 Thomas A. Schwartz대장과 미 8

군 사령관인 Daniel R. Zanini중장 외에 많

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NCO/Soldier/

KATUSA of the Year를 축하해주었다. 또

올해의 카투사인 한지형 병장의 부모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아들과 함

께 하였다.

미 8군본사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

터 26일 3일동안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였

다.

사진설명 : MOPP4 상황에서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SGT. Todd A. Spargo

미 대사 의장행사

지난 10월 25일 서울 용산 Mainpost

Knightfield 연병장에서는 신임 주한 미

대사 Thomas C. Hubbard를 위한 의장

행사가 거행되었다. 유엔사/ 한미 연합

사/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

Schwartz대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

는 지난 9월 11일에 부임한 신임 대사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58세의 허바드 신임 미대사는

Army Commendation Medal을 받은 후 미8군 사령관 Daniel R. Zanini 중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한지형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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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이만석

2면에서 계속...

Honor Guard Commander CPT Anthony Judge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신임 주한미대사

Thomas C. Hub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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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신문 이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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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 군  사 령 관

중 장  다 니 엘  알  자 니 니

한 국 군 지 원 단 장

대 령  박 희 만

미 8 군  공 보 실 장

중 령  벤 자 민  비  산 토 스

한 국 군 지 원 단  정 훈 과 장

대 위  안 등 모

편 집 장

병 장  김 태 완

기 자

병 장  김 찬 희

상 병  박 준 영

이 병  이 만 석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Daniel R. Zanini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Benjamin B. Santos

Command Information NCOIC

SFC Eric S. Hortin

Editor

SGT Kim, Tae Wan

Staff Writers

SGT Kim, Chan Hee

CPL Park, Joon Yung

PVT Lee, Man Suk

Special Assistant

Mr. Oh, S. C.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kimtaew@usfk.korea.army.mil

    미 대사 의장 행사

이병  이만석

지난 1965년 미국 국무부에 들어간 이후

일본 과장, 동아시아ㆍ태평양 부차관보 등

아시아 문제를 전담해온 외교관이다.

이날 행사는 의장대의 사열과 Thomas

C. Hubbard 신임 주한 미 대사 및 Thomas

A. Schwartz대장의 연설 등으로 진행되었

다. Hubbard 신임 주한 미 대사는 연설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한국은 우리

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

워주었다"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우호를

강조했다.

1면에서 계속...

미군 장교, 고대 학군단 영어회화 교육
고려대학교 학군단과 자매결연을 맺

은 8인 행사 소속 장교들이 학군사관후

보생들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한미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주말인 지난 10월 27일 고려대학

교를 찾았다. 40여명의 고대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이날 교육에 자원하였으며

8인 행사 소속 미군 장교 4명이 각각 10

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영어

회화 교육시간을 가졌다.

이 교육은 8인 행사 지원대장인 문성

철 소령의 추진하에 지난 9월부터 매주

주말 실시되기로 하였으나 미국 테러 등

의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

이날 네 번째 교육을 맞았다. 오전 10시

부터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학

군사관후보생들과 8인 행사 소속 장교

들은 기본 문법에서부터 채플, 일상 생

활과 군생활에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이날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고려대

학교 학군단을 찾은 8인 행사 여단장 Eric

Porter 대령은 "이 영어교육은 한국과 미

국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Thomas

Schwaltz 대장과 Daniel Zanini 중장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하며 "이 교육은 학군사관후

보생들에게 영어와 미국문화에 대해 알

려주고 동시에 미 장교 역시 학군 문화

와 전통 관습 등을 배울 수 있는 자리이

다"라고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고

려대학교 24대 학군단장 한상기 대령 역

시 Porter 여단장과의 대화에서 "교육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점진적으

로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히 영어교육

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상호 이해

하고 후보생 시절부터 미국을 이해하고 상

호 협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교육의

성과를 전했다.

학교수업과 근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교육에 참여한 미 장교들과 학군사관

후보생들 모두 교육에 매우 만족한 모습이

었다. 조성호 학군사관후보생 (경영 3)은 "

학원보다 오히려 더 유익한 것 같다"며 "편

한 분위기 속에 일상 생활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로 신

청했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으며 8인 행사

소속 Charles Darden 중령은 "매우 흥미로

운 교육이었다"며 "학생들과 문법과 영한

단어들의 상호 해석에 대해 공부했고 그 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했

다. Darden 중령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교

육을 진행하여 수업을 더 재밌고 풍성하

게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직접 기획한

8인 행사 지원대장 문성철 소령은 "단지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군의 리

더로서 군생활 할 때 필요한 미군의 리더

십을 후보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위통

솔 교육도 가능해진다"며 이번 교육의 효

과를 설명하며 "미군과 미국을 좀더 올바

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

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미 제 5연대 전투단 협회 소년촌 성금 전달

지난 10월 2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삼동소년촌 에서는 미 5th Regimental Com-

bat Team Association 소속의 Mr. Curley

B. Kneep이 소년촌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미화 $2500와 어린이

들에게 줄 농구공,학용품 등이  소년촌 측

으로 전달되었다.

 이 성금 전달식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미 5th Regimental Combat Team Associa-

tion측이 정기적으로 삼동소년촌과 연계를

맺고 일년에 한 차례씩 As-

sociation의 한국 지부 관

계자가 소년촌을 방문해

서 소년촌의 운영에 관해

도움을 주는 행사이다.

 이러한 인연은 한국전

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

다. 한국전쟁 당시 미 5th

Regimental Combat Team

은 전쟁에서의 용맹으로

서 지금의 한국에 기여한

것 뿐 만 아니라, 전쟁 고

아들을 위한 소년촌을 건

설함으로써 전쟁 고아들

에게 전쟁의 참상을 조금

이나마 잊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

다. 그러한 인연이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Association의 한

국 지부 관계자 Kneep씨는 “여기와서 이

곳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삼동 소년촌의 원장인 김종원씨는 "이

렇게 50년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을 주는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이러한 도

움의 손길 하나 하나가 저희들에게는 커다

란 힘이 됩니다." 라고 미 5th Regimental

Combat Team Association에게 감사의 마

음을 표시했다.

상병  김남관

KORUS Reporter

상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Ruth Hamilton 소령과 함께 장교의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

김종원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Curley B. Kneep KORUS 김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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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n군상식

A n t h r a x ( 탄 저 병 )

군  관  련   소  식

 세계적으로 탄저균에 대한 공포가 확

산되고 있다. 9월 11일의 테러로 미국과 아

프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로 생각되어지는 탄저균 공격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만 15명의 탄저

균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미

의회나 미국 대법원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탄저균 공격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Anthrax(탄저병)는 감염된 동물에 접촉하

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공중에 퍼

져있는 탄저병 포자를 흡입함으로써 전파

되는 일종의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이다.

탄저병은 초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매우 치

명적이고, 기초적인 생물학적 생산 시설만

으로도 많은 양의 탄저균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물학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색, 무취, 무미의 특징을 갖기

에 탄저균에 의한 공격이 이뤄졌을 때 이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생화학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무서

운 생화학 무기라 할 수 있다.

 탄저병은 그람양성 간균인 Bacillus

Anthracis에 의해 감염된다. 크게 4가지 종

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호흡기(흡입)

탄저가 있다. 이것은 공기를 통하여 탄저

포자가 인체에 흡입되고 1-5일 정도의 잠

복기를 거친 후 포자가 발아하여 탄저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바이러스

성 호흡기 질환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피로감, 근육

통, 기침 등

이 일어난다.

이후에 저산

소증과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며,

일단 발병한

후에는 치료

를 해도 치사

율이 80%에

달한다. 다음으로 피부 탄저가 있다. 평상

시에는 감염된 동물 등을 통해서만 피부의

상처 부위로 침입하나 공기 중에 대량 존재

하게 될 때에는 팔, 다리, 얼굴 등의 노출된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 1-5일의 잠복

기를 갖게 되며 피부조직에서 포자가 발아

한다. 수포가 나타나며 치료할 경우 전신

감염증으로의 진행은 막을 수 있다. 세 번

째로 위장관 탄저가 있다. 이것은 탄저 포

자가 섭취되어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에서

발아하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구토, 오

심 등 소화기 기능 부전이 있고, 혈액성 설

사, 발열, 패현증, 대량의 복수 형성 등이

뒤따른다. 치사율이 높은 형태이다. 마지막

으로 뇌척수 탄저가 있다. 호흡기, 피부, 위

장관 탄저 등을 통해 감염된 환자 중 일부

에서 균이 뇌척수를 침범하여 발생한다. 급

작스런 고열, 의식혼탁, 수막증 등의 증세

가 발현하며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탄저균에 의한 테러는 공개적인 장소

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살포하

는 테러범 자신도 탄저균에 감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미국의

경우처럼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

이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온 경우, 이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거나 시일이 너

무 오래된 우편물, 반송 주소가 없거나 주

소가 있더라도 엉터리인 경우, 크기에 비해

서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또

는 형태가 특이하거나 한쪽으로 기운 경우,

"본인개봉 요망 " 같은 제한적 문구가 있는

경우, 우편물에 이상한 냄새나 얼룩이 있는

경우, 반송주소와 다른 우편소인이 있는 경

우 등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

다. 탄저 테러를 위한 우편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건드려서는 안 되며, 파

손되었거나 개봉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역에서 빠져나오고 그 지역을 격리시켜

야 한다. 즉시 깨끗이 씻고 당국에 신고하

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분말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에 노출

된 경우,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는 감기 증

상과 비슷하게 열이나 기침을 하고, 그로부

터 2-4일 후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하고

쇼크를 일으키며, 전체 환자의50%에서 출

혈성뇌수막염이 나타난다. 이것은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치료는 페니실린, 독시싸이클린, 싸이프로

플록사신 등을 이용하며, 치료제를 투여할

때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야 한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경과에 중요

하다. 항생제는 탄저균에 전염되었을 때,

포자의 발아를 막아줄 수 있으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주목할 점은 탄저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피부 탄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

에 대비해 올 5월부터 평택 등 주요 기지에

'포탈실드'라는 세균탐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장병들에 대한 탄저병 예방 백신

접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27 정보대대 A중대

상병 이종철

527 정보대대 A중대

상병 강성욱

527 정보대대 A중대

일병 박준영

527정보대대 A중대

병장 조형준

이병  이만석

평택에 있어서 좋은 점

지방에 떨어져 있지만 부대 시설들은 좋

은 편이라, 수영장이나 여러 시설들을 이용

하는 게 좋다. 또한 도심에서만 살다가 그

렇게 낙후되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전형적

인 소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공기가 좋아서인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많은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일과를 끝내고 보는 석양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서울과 가

까운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인 것 같다.

서울과 경상도지역, 그리고 전라도 지

역 사이의 길목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물론 TMO는 공짜니깐. 또한 부대가 적당

히 도시들과 가깝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 일과 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없이 좋은 곳인 거 같다.

KTA에 있을 때 집과 가까운 용산 아니

면 아예 멀리 떨어진 부산을 원했었는데,

어중간하게도 평택이 되었다. 하지만 2년

남짓 생활해보니 평택이 마음에 든다. 서울

과는 달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

나, 차가 북적거리지 않아 우선 마음이 여

유롭다. 공기도 맑고 주위 자연풍경도 아름

답다. 서울도 한시간 남짓이면 올라갈수 있

어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도 없는 것 같

다.

현미경으로 본 탄저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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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ent Warriors

527 정보대대
야전에서 직접 총을 들고 뛰어다니며 전

투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군인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전투병들이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

고 전투병들이 그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후방에

서 이를 지원해주는 병사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가 아

닐 수 없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우리 군의

눈과 귀가 되어 가장 효과적인 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전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감초이다. 이번 호에는 그

런 곳인 'Silent Warrior' 527 정보대대를

찾아보았다. 평택에 위치한 Camp

Humphreys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27

정보대대는 기밀을 취급하는 곳인 만큼 많

은 부분에 있어서 취재가 불가능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한번도 카투사 신문

이 부대 탐방을 해보지 못한 곳이었다. 이

번에도 핵심적인 부분은 취재할 수가 없었

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과의 이

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527 정보대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

 527정보대대는 1950년 508 미 육군 보

안단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시작되

었다. 1960년 177 미 육군보안작전중대가

Camp Humphreys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평

택에 자리잡게 되었고, 1970년 상급 부대

인 508미육군 보안단이 주한 미육군 보안

단으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1971년 부대가

개편되어 주한 미 육군 보안단에서 미 육군

보안 야전 부대(Field Station)로, 177 미 육

군보안중대에서 제 322육군보안 작전중대

가 되었다. 1977년에는 미 육군 보안 야전

부대에서 미 육군 야전부대 제 501군사정

보여단으로 재배속되었고, 1981년 제 322

육군보안작전중대에서 751정보대대로 개명

되었다. 2000년 6월 다시 527정보대대로

개명되어 지금의 미 제 501 정보여단 소속

의 527정보대대가 되었다.

 용산에 위치한 532정보대대나 524정

보대대, 평택에 위치한 3정보대대가 모두

501정보여단에 속해있고, 527정보대대 역

시 마찬가지이다. 527정보대대는 전방에 설

치된 3개의 안테나 중계소를 통해 북한의

음성 및 무선 통신을 감청, 첩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유사

시 정확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527

정보대대는 최일선에서 계속 감시하는 임

무를 맡고 있다. 이상이 발생하면 다른 정

보부대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527

정보대대가 1차적 수집기관으로서 매우 중

요하다.  527정보대대는 크게 본부중대와

A중대로 나뉘어진다. 본부중대는 실질적인

정보 수집, 분석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대대행정, 복지 및 교육을 지원하는 중대로

써 참모부, 식당, 전자 수리반, DMZ, 인사

과, 중대 본부, IMO(전산담당부서)로 나뉘

어 있다. 이 중 카투사들이 일하고 있는 부

서는 IMO와 전자 수리반, 인사과와 중대 본

부이다. 본부 중대에 비해 A중대는 실질적

인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A중대는 모르스

부호 수신반, 위치 탐색반, 중대 본부, 통신

감청반(VOB : Voice Operation Branch, 음

성 무전 통신 감청반), 정보 분석반(PAR :

Processing, Analyzing, Reporting)으로 구

성된다. 이 중에서 카투사들은 중대 본부와

통신 감청반, 정보 분석반에서 일하고 있

다. 527정보대대에는 37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카투사들은 A중대의 14명을

포함해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527정보대대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일

병이 될 때가지 감청 업무에 바로 투입되지

는 않는다. 보안 학교에서 1주일 동안 보안

교육을 받게 된다. 엄격한 신원 조회를 통

과하고 보안 인가를 받게 되면 그제야 진짜

감청 업무를 하게 된다. 감청 업무는 24시

간 동안 실시간으로 실시된다. 527정보대

대의 특징 중의 하나가 다른 카투사들과 달

리 항상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훈련을 위한 감청은 없

다. 다만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정보들을 듣

고 분석하는 일이 527정보대대의 일이었

다. 527정보대대원들은 보통 카투사들과 달

리 헌병들처럼 8시간씩의 근무 시간을 갖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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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교대 업무이다. 비상 상황이 되면 12시

간씩 근무하는 등 업무가 많고 휴일도 없을

때가 많다. 취침 시간에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헌병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추석이나 추수 감사절 등

한국군 휴일과 미군 휴일도 이들에게는 전

혀 휴일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6일 동안 일하고 3일 동안 쉬는 식으

로 계속 근무하게 된다. 527정보대대에서

발견한 특이한 점은 심지어 한여름에도 근

무 중에 고어 텍스를 입는다는 것이다. 24

시간동안 계속 기자재를 틀어놓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 계속 에어컨을 켜놓게 된

다. 심지어 겨울에도 에어컨이 가동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름에도 고어 텍스에 내

복, 장갑까지 착용하고 근무를 하게 된다.

527정보대대의 카투사들은 이런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일주일에 4번 있는 PT를 통

해 체력을 단련해 나가고 있다. 근무 시간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PT는 없

지만 오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오후에라

도 PT를 하는 등 특색있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527정보대대의 본부 중대는 인사과,

Supply등 다른 카투사들이 근무하는 여느

대대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527정보대

대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은 A중대이다. A

중대원들의 근무지는 'BOX'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벙커이다. 2중 철조망 시설로 되어

있고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다. 출입

카드를 각각의 출입문에서 확인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게되고, 이 때문에 누가 어디

에 들어가는지 항상 감시된다. 인가되지 않

은 곳에 들어가면 바로 헌병이 출동하게 된

다. 카투사들은 이처럼 완벽한 보안 상태

속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BOX안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은 미군들과 동등한 정

도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테면 같은 중대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Box 안에서 리더는

항상 미군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등

미군과 카투사들이 같은 위치에 서서 근무

하지는 못한다. BOX안에서는 자기가 일하

는 부분 이외의 곳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엄

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

면서도 조금만 소속이 다르면 서로 하는 일

을 모르게 된다.

 또 하나 527정보대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청반의 미군들은 한국어 어학

병이라는 것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미군들

은 본국에서 2년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오게 된다.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미

군들은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한국어로

의사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

지만 이곳에서 일한지 오래된 미군들은

상당히 유창한 한국어를 하기도 한다.

미군 병장쯤 되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만으로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고 한다. 또 527정보대대의 미군들은 본

국에서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실시되는 연세대 어학당 평

택 지점의 한국어 교육을 받기도 한다.

연세대 어학당은 미 8군과 계약을 맺어

527정보대대 내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에

대한 후속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미군

들은 한 달에 한번씩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

다.

 BOX안에서 같이 보안 작전을 하는

미군들과 카투사들은 매우 친하다. 527

정보대대의 선임 병장인 권준영 병장은

"밤에 근무하면 낮에 다른 사람들을 만

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자연

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됩

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의 카투사들에

비해 미군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여가 시간에 많은 미

군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회식을 갖는 경우

도 많고 바비큐 파티 등을 열어 친목을 다

지는 시간도 많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미군들은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에 대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카투사들

을 접하기 때문에 카투사들과 대화가 잘 통

하는 편이고, 이에 따라 서로 친해질 수 있

는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는 것이다. 권

준영 병장은 덧붙여서 "카투사들은 미군들

과 대화할 때 영어를 쓰고, 미군들은 한국

어를 쓰는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깁니다"라며 미군들과의 친목을 자랑스

럽게 말했다.

 527정보대대에서는 또한 대대 차원에

서 3년 정도 Chaplain 주도의 사회 봉사 활

동을 하고 있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매

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나 토요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신생 보육원에 직접 방문해서

생일파티를 열어주거나 아이들과 함께 오

락 시간을 갖기도 하고, 대대내의 병원에서

의료지원도 이루어지는 등 따뜻한 사회 봉

사 활동을 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에는

미군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카투사의 경우

참여율이 높아서 시간을 내기 힘든 업무 스

케줄에도 불구하고 한번 갈 때마다 4∼5명

이상의 카투사들이 꼭 참여하는 열성을 보

여준다고 한다.

527정보대대 A중대의 VOB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철 상병은 "근무 시간 중 자리에

서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보니 허리도

아프고 청각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항상 중

요한 보직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또 감청 업무를 하다 보면 북한 사

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

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527정

보대대 본부 중대의 조형준 병장은 "우리

부대의 진짜 업무는 BOX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기밀을 위해 취재조차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다"라며 부대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많은 카투사들이 각자의 중요한 보직에

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겠지만, 날마다의 근

무 자체가 실전인 527정보대대의 카투사들

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Silent Warrior'라는 부대 별명답

게 그들은 겹겹히 이루어진 보안 속에서 조

용히 그들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이병  이만석

1. 선임 병장 회의 중인 지원대장 반채

수 상사와 권준영 선임병장, 김동욱 병

장, 송재승 상병, 구자경 상병

2. Camp Humphreys Theater에서 통

합 정훈 교육 중인 카투사들

3. 오전 7시부터의 일과를 끝내고 오

후 3시에 PT를 하고 있는 527 정보대

대원들

4. Arms Room에서 MK19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일병 엄춘일

5. 24시간 작동시키는 사무실 기기들

의 열을 식히기 위해 BOX 내에는 항상

에어컨이 가동된다. 이 때문에 야상과

장갑을 착용하고 출근하는 강성묵 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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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ELLER

WEB S I T E

수시로 야전훈련이 벌여지는 2사단지역,

이 날은 특별한 야전훈련이

있었다. 미 17항공여단소속

의 헬기 편대와 미 2사단 공

병중대가 연계하여 수행한 한

탄강 합동도하작전, 이것이 바

로 그 훈련이었다.

지난 10월 25일, 임진강

지류 중 한탄강 모처에서 17

항공여단 252항공대대 소속

헬기 Nightmare편대와 2사단

공병여단 2공병대대 제 50리

본교중대의 합동도하작전이

있었다. 이 작전은 17항공여

단 252대대에서 제공한 CH-

47 치누크 헬기 2대를 이용

하여 50부교중대원들이 강수

면 위에 리본부교를 설치하

는 작전이다.

얼마 전, 50리본부교중대

는 'Iron Forge'라는 여단 급

도하 작전을 치르고 이 작전

을 위하여 수일 전부터 도하

지점에 파견되어 준비중이었

다.

17항공여단에서 이 작전

을 위하여 평택의 Camp

Humphreys에서 헬기 두 대

를 제공하기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작전 당일 강풍과 흐

린 날씨로 인한 기상악화로

무산될 뻔했으나 17항공여단 측에서 강행,

결국 작전에 참가하였다. 평택에서 출발한

헬기들은 용산을 경유하여 작전지로 날아

갔다. 기상악화로 예정보다 지연된 작전은

헬기의 도착과 함께 즉시 착수되었다.

이 날 252항공대대 헬기들의 역할은 장

비 공수였다. 도하 작전에 필요한 float들과

보트들을 공수하여 강 위에 투하하는 임무

였다.

"Today our mission is to support the 50th

Engineers with their bridge insertion

mission. We try to support missions like

this one as often as possible" 라며 252항공

대대 Nightmare 편대 소속의 승무원 Tirrell

L. Williams하사는 그날 헬기들의 역할을 설

명했다.

지상에서도 충분히 가

능한 작전이지만 헬기로

공수하는 방법은 작업시

간을 단축하고 도하지점

의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Tweny-six floats, two

ramps, four interior bays

and two Mk.Ⅲ boats.

These are equipment

that need to be airlifted

by the choppers on to the

river. We've been ready

since yesterday, all equipment is ready

for hook-up"라며 50부교중대 부중대장인

John F. Lory중위는 자신 있게 말했다.

Lory중위는 "In today's

operation the choppers will

lift two equipment at a time

on to the river by the build-

ing order. Then our men will

assemble those air-dropped

ramps and floats on the river

site. We already have two

boats on the river for contin-

gencies and providing secu-

rity up and down the river.

In real world situation, we can

assemble a bridge of this size

(130 meters) in twenty minutes with eight

choppers. This is actually not a bridge, is

more of a float. Purpose of this construc-

tion is to enable armor, vehicles and troops

to cross rivers at location without bridges"

라며 그 날의 작전을 자세하게 브리핑했

다.

헬기와 여러 중장비로 단 시간에 부교

를 놓는 작업을 보면 혹자는 너무 수월한

작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

은 결코 아니다.

"작전 중 어려운 점은 겨울에 강이 얼면

그것을 일일이 깨고 작업을 합니다. 한때

는 거의 50cm두께의 얼음을 전기톱으로

자르고 얼음을 털어 내어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부교 설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겨울

에는 찬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밤

작업을 하거나 경계근무를 설 때

동상을 유의해야합니다. 또 야간

작업에는 조명사용을 금지합니다

심지어는 차량 라이트까지 통제합

니다. 그래서 작업 때는 '케모라이

트'라는 형광스틱의 희미한 조명

을 빌려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역

시 조명이 미미한 결과 낮에 일하

던 감각으로 대부분 작업을 합니

다"라며 카투사 선임병장인 박용

상 상병은 도하작전의 숨겨진 어

려움을 말했다.

이번 작전의 주축이 되는 50리

본부교중대는 Camp LaGuardia가

주둔지인 미 2사단 공병여단소속

의 독립중대로서 도하작전이 전문

인 미 8군의 유일한 부교공병부대

이다. 매년 6월 한국군 315도하중

대와 한강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

다.

미 2사단의 선봉을 맡은 제 50

리본부교중대에게는 어떠한 넓이

의 강이라도 2사단을 충분히 도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날 작전도 이 같은 능력의 향상

을 위한 좋은 훈련이 되었다. 지금

도 추운 날씨에 물가에서 찬바람

과 싸우며 작업하는 제 50리본부

교중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17항공여단 252항공대대&

50리본부교중대  한탄강 합동FTX

Nightmare-Six기 Mk3보트와 공수를 위한 케이블 hook-up 작업 중

Nightmare-Six기가 강위로 ramp를 투하 중

물보라를 일으키며 저공 비행중인 17항공여단 소속의 CH-47 Nightmare-Six기

카
투
사
 신
문
 김
찬
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
투
사
 신
문
 김
찬
희

 병장 김찬희

역사의 광장

http://historyplaza.hihome.com

역사라 하면 지루하게 중ㆍ고등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연대별로 있

었던 사건들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

지만 역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

미있고 유쾌하면서도 유익하고 가

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역사의

광장에서는 동서양 영웅의 역사, 왕

실로의 기행, 현대의 왕족들 등에 대

한 역사 등을 통해 역사에 대한 재미

와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곳이다. 요

즘 재미있게 역사를 보기 위한 수많

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역사의 광

장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카터 전대통령과 레이건 전대통

령 시절 테러리스트 대상 협상 자문

역을 맡았고, 지금도 전세계를 누비

며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

하고 있는 세계적인 협상가 허브 코

헨이 일상사의 예를 들어가며 성공

적인 협상의 속성과 전략을 재미있

게 가르쳐주고 있다. 비즈니스 협상

뿐만 아니라 사랑의 쟁취, 사회적 지

휘의 확보, 가족과의 관계 등 수많

은 일상사에서 필요한 협상들을 위

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협상의 법칙

허브 코헨/청년정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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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6장

nAdverbs of frequency

어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지요. “토

니씨, 신문에 보니까 가까운 미래(in the

near future)에 동시 통번역(real time

translatiion and interpretation)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데 과연, 우리가 영

어를 힘들여 배울 필요가 있나요?” 여러

분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은 “첫째로 기

술이나 과학적 통번역은 가능하겠지만, 인

간의 감정(emotion contained)이 담긴 통번

역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로 미국 사람이 말하는 “I like dogs.”와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더운 여름, 특히 점

심때 말하는 “I like dogs.”를 컴퓨터는

우리 입맛(?)에 맞게 통번역해 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부사’는 컴퓨터가 이해

못하리라” 확신 합니다. 이유는 부사도 인

간의 감정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에 나오는 예문을 보고 우리 인간이 컴

퓨터보다 우월함을 만끽(super ior  to

computers) 해볼까요?

1. My boss always eat in this restaurant.

2. Jane usually go jogging at mid-night.

3. I often visit my grandfather at his

farm house.

4. They sometimes drink together af-

ter work.

5. I rarely smoke early in the morning.

6. .I never tried to eat raw fish.

l번역 및 해설

1. always 는 ‘언제나’ ‘늘’ ‘항

상’ 으로 사용됩니다. 이 문장의 맛을 알

려면 이런 시야로 봐야 합니다. “아 그 사

람을 만나려면 식사 시간에 그 식당으로 가

면 되는구나.”

번역) “사장님은 항상 이 식당에서 식

사 하세요.” 또는 “우리 사장님을 뵙고

싶으면 식사 시간에 이 식당으로 오세요”

2. ‘usually’는 약 일주일에 4~5번 정

도라고 할 수 있지요.

번역) “제인은 한 밤중에 (일주일에

4~5번 정도) 조깅을 하지요.”

3. ‘often’은 우리말의 ‘서너번 정

도’ 또는 ‘자주’가 어울립니다.

  번역) “전 시골집에 계시는 우리 할

아버지를 자주 방문하지요.”

4. ‘sometimes’는 제 해석으로는 ‘그

리 자주는 아니지만 인간의 기억속에 남을

정도로’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

바람직합니다.

번역) “그들은 근무 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모여 술을 마시지요.”

5. ‘rarely’를 많은 분들이 ‘부정적

인 의미의 빈도 부사’로 보고 있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아주 드물

지만 한번씩’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보고

싶지요.

번역)   일반번역    : “전 이른 아침엔

담배를 좀처럼 안 피웁니다.”

        토니의 번역 : “전 이른 아침에

담배를 아주 드물지만 (어떤 땐 )

                      한대씩 피지요.”

6. 어떤 분들은 수학적으로 never = not

이라고 이해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

다.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A):  “I didn’t try to eat raw fish.”

B) “I never tried to eat raw fish.”

A) 는 “난 생선회를 먹지 않았다”  (이

유는 “그 때는 배가 아파서”  “종교적

의미로 앞으로도 계속” 등등  )

B) 는 “난 (지금까지는) 생선회를 먹지

않았다.” (이유는 “먹는 법을 몰라서”

“그런 음식은 구경도 못해서”  “앞으로

먹을 수도 있다” 또는  “의도적으로”)

n영어 고생시키기 1

  제가 늘 주장하듯 영어는 언어이고 언

어는 정해진 사회 내에서의 약속(rules within

a society)입니다. 예로 우리는 여름에 사용

하는 기계를 ‘선풍기’라고 약속했고 원

어민들은 'electric fan’이라고 약속했지

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잘 보니깐 ‘단어

(words)’나 ‘표현(expressions)’이군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단어와 숙어

(idiomatic expressions)등을 많이 알고 있

어야 하지요. 아래의 글을 보시고 바로 따

라 나오는 영어 표현이 적당한지(suitable)

또는 어색한지(awkward) 한번 생각해 볼

까요?

1. 여보, 당신 도대체, 야구 보러 왔어요

아니면 치어걸 몸매 보러 왔어요?

: Honey, by the way, did you come

here to see baseball game or the body of

cheer girl?

2. 기내에 핸드 케리백은 몇 개나 반입

되나요?

: How many had-carry-bags can en-

ter into the inside of the plane?

3. 우리의 최용수 선수, 헤딩 슛 아! , 아

깝습니다. 볼이 빗나갔네요. 노골입니다.

: Our Choi, Yong Soo player, heading

shoot! Oh, my god! The ball went out of

the goal. It’s no goal.

4. 걱정 말아요. 배움에 나이가 어디 있

어요?

: Don’t’ worry about! In learning

there is no age.

l해설 및 바른 표현

1. 야구장에서 화난 부인이 남편에게 한

마디 하는군요. 하지만 영어 표현은 문제가

좀 있군요. 첫째 ‘도대체’ 라는 표현은 '

한심하다’란 의미를 담은 감탄어 ‘huh?’

라고 하세요. by the way는 앞의 내용을 다

른 내용과 전환 시킬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야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야

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더 정확하

겠죠? 그리고 ‘치어걸’은 우리식 영어이

고 ‘cheer leaders’가 바른 영어입니다.

: Honey, who are you looking at?

Ballplayers or cheer leaders?

2. 공항이라는 정해진 상황에서 자주 쓰

는 표현입니다. 첫째로 주어가 불분명하군

요. ‘화물’은 사람이 운반하므로 사람을

주어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hand-carry-

bag’은 바른 영어가 아니지요. 이땐

‘carry-on-bags’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차피 비행기 안으로 ‘수화물’이 들어가

므로 굳이 ‘inside of the plane’이라고

풀어 쓸 필요도 없지요. 기내에 핸드 케리

백은 몇 개나 반입되나요?

: How many carry-on-bags are allowed

into the plane?

3. 축구 경기 중계 아나운서의 흥분된

어조가 들리죠? 영어로는 많은 문제가 있

군요. 첫째, ‘우리’라는 표현은 다분히

‘한국적 표현’입니다. ‘우리 엄마’를

영어로는 ‘our mother’ 이라고 하나요?

‘my mother’ 이죠. 둘째 ‘헤딩 슛’도

우리식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머리로 공

을 받는다’라고 하지요. ‘아깝다’라는

표현도 영어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식 표현

입니다. ‘노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

막으로 ‘최용수 선수’라는 표현도 한국

식입니다.  원어민들이 ‘Seri Pak’ 이라

고 하지 ‘쎄리 팍 플레이어’라고 않잖아

요?  (박세리 선수(?))

: Choi, Yong,soo’s heading the ball!

Oh, my goodness, he missed the post. It’

s no point.

4.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고 듣는 표현입니다. 따라 나오는

영어 표현이 그리 많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표현’은 아니군

요. 이때 원어민들은  No one is too old to

learn.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Don’t worry about. 이라는 표현은 어

색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Don’t worry! 라

고 하세요.

: Don’t worry, no one is too old to

learn.

화려한 캐스팅과 50여억원의 제

작비, 일본 현지로케 뿐만 아니라 작

품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

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영화 '흑수선

'이다. 제 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

났던 사건과 한 노인의 시체.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된 반세기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액션블록버스터이

다. 거듭되는 한국 영화 열풍 속에

서 또 한번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흑수선

감독: 배창호

주연 : 이정재, 이미연

2. 또 한번 사랑은 가고/이기찬

3. 선물/UN

4. With Coffee/브라운 아이즈

5. You/김민종

6. I belive/신승훈

7. 천만에요/As One

8. Wild Eyes/신화

9. 고백/장나라

10. 웃기네/ 하늘

11. 내 안의 그녀/성시경

12. 그해 여름/강타

13. 시간이 흐른 뒤/T

14. 뭔데 뭔데/임창정

15. Never/조성모

화장을 고치고

Wax(왁스)



안  녕  하  세  요

귀여운 여인. '묻지마 다쳐'라는 유행어

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김정은. 사람들에

겐 푼수 같은 코믹한 연기로 기억에 남아

있는 연기자. '아버지와 아들' 촬영을 위해

탄현 SBS에 와 있던 김정은을 만나보았다.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동기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건 MBC 공채로

데뷔한 건데, 그건 데뷔한 거라고 할 수 없

는게 97년에 연극영화학과에 다니면서 훈

련하는 기간에 시험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데뷔한 거라 할 수 없고, 실제로 데뷔

한 건 '해바라기' 하면서부터죠. 실제로는

99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작품을 굉장히 많

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

요. 그냥 너무 평범하

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에 갔을 때까지는

전혀 연예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

데 옛날부터 연예인의

길로 들어갔다고 생각

되는게, 적성에 맞는

게 음악이나 미술이었

거든요. 어쨋든 예술성

있는 직업을 해야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대

학도 미술을 전공했고,

아무튼 그때까지는 평

범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의상학과에서 일

년에 한번씩 작품 전시

를 하는데, 그 때 학생

모델로 뽑혔어요. 그게

생각보다 적은 무대는

아니거든요. 큰 회사에

서 많이 스카우트되기

도 하고. 아무튼 모델

로 올라가서 스포트라

이트를 받고 나니까 그

기분이 굉장히 재밌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는 우연히 여기저기서 발탁되고 불려 다니

는 일이 많았어요. 일을 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게 많았는데, 일을 정말로 하게 되

고 나서부터는 요행을 바라는 일도 없었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대학 공

부 하다가 정말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어서 하게 됐어요.

-최근 활동 현황

CF들 많이 찍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너

무 많이 나오면 식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전 나름대로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잘 표현할 수 있고, 그 제품

의 얼굴이 될 수 있을만한 것만 잘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 들어가요.

한밤의 TV연예 진행하고 있고요.

-애견비디오 찍으신다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

잖아요. 제 경우에 동물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계속 길러왔구요. 지금

도 페르시안 고양이하고, 시츄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의가 왔어

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

서 하기로 했어요. 비디오 찍으면서 대충

비디오 찍기만을 위해 대본 보면서 한 적은

없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했고, 제가 개

를 키우는데 있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

를 맞게 하고, 미용실 데리고 가고, 이런 것

들이 사치가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어

떻게 보면 손쉽게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저

렴하게 개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출산과

정부터 개를 처음에 집으로 데

려올 때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데려와야 되는지, 개가 생후 몇

개월일 때 데려와야 되는지, 어

떻게 관리하는지, 용변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개를 처음 키우는 초급자부터 중급자까

지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실었어요. 보시

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나

름대로 저의 발랄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CF를 굉장히 많이 찍는 것 같은

데, 기억에 남는 CF,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일

광고 모델로 자리잡게 해주고, 여러분

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광고가 '묻지마

다쳐'로 유행했던 핸드폰 광고죠. 그거 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고생한 만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에 21세기로 바뀔 때 한

세기 동안 가장 유행했고, 이슈가 됐던 말

들 중에 뽑히기도 했거든요. 자랑스럽기도

해요. '해바라기' 때문에 차태원씨하고 하

게 된건데, 그건 다른 분들이 많이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

튼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밤의 TV연예' MC는 재밌는지

아무래도 생방송이니까 많이 떨려요. 왜

냐면 거기는 대본이 없거든요. 심지어 리포

터들도 대본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 프로

그램에 자부심이 느껴지는게 정말 생생한

게 전해지거든요. 생방송 있는 날 가면 사

람들이 모여서 대본 연습하는게 아니라, 마

치 뉴스 기자처럼 자기 기사를 챙기고 그러

거든요. 자유스러운 분위기인게 좋기도 하

고, 다른 연예 정보 프로그램처럼 쇼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는 게 좋아요. 연기 할 때에 비해 '한밤의

TV연예'는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웃음 참

는 게 힘들기도 해요.

-영화를 찍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코미디 영화 같은 거예요. 야심차게 준

비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많이 코미디 연

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벗었거든요. 사람들이 영화 하면서 다시 코

미디 이미지를 갖으려고 하느냐고 많이 그

러시는데, 저는 캐릭터에 신경 쓰지는 않거

든요. 많이 웃길 거예요.

-이상형의 남자는

특별히 이상형의 남자는 없어요. 전 소

개팅이나 선 같 은 인

위적인 만남은 정말 싫어요. 사랑을 하면 정

말 로맨틱한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감수성

이 예민한 면이 있으니까 연기를 하는 것 같

아요.

-방송 활동이 힘들지는 않는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친구들하고 길

거리 지나다니면서 떡볶이도 먹고 싶은 그

런 점에서 서운한 점도 있긴 해요. 근데 연

예인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

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죠.

충분한 휴식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한 적은 있어요. 쉬면서 하면 정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드라마와 영화 중 어느 것이 더 힘들 것

같은지

드라마죠. 드라마는 끝이 정해져있지 않

잖아요. 끝을 모르

고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

요. 또 영화는 CF처

럼 하루에 한 두 장

면 찍으면서 좋은

걸 고르잖아요. 근

데 드라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찍

고 넘어가는 게 많

아서 힘들어요. 영

화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힘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투사에게 한

마디

사무실에 가보

면 군인들 팬레터가

정말 많아요. 많이

좋아해주신다는게

너무 좋아요. 그리

고 팬레터는 다 읽

거든요. 답장은 거

의 못해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편지

해주시는 분들보면

좋아요. 옛날에는

군인하면 아저씨 같

고 오빠 같은 생각

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귀여워요. 동생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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